
초S-II-4

- 30 -

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비정질 연자성소재의 응용

송용설*, 양성철, 김철한

(주)아모그린텍

지속적인 에너지 사용의 증가 및 이산화탄소 방출에 의한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 문제로 인하여 에너지의 

효율적 사용 및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 

및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소재 및 부품의 개발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가 

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
연자성소재는 대부분의 전기⋅전자기기, 특별히 전력의 전달 및 변환과 관련된 회로 부품으로 사용되고 

있으며, 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달 및 변환을 담당하게 된다. 지금까지 연자성소재의 개발 동향은 전기⋅전자기

기의 소형⋅경량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나, 최근에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

발에 필요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발의 방향이 되고 있다.
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친환경 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소재 중 자성소재, 특별히 연자성소재의 가장 중요

한 요구 조건은 적은 자성 손실이다. 연자성소재에 있어서 에너지의 전달 및 변환은 연자성소재의 자화과정을 

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, 이 자화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시스템에서 전달되는 에너지와 관계없이 사용되

는 에너지로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. 즉,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이 자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자성소

재의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하는데, 최근 사용 주파수가 점차 고주파화 함에 따라 자성 손실의 문제는 더욱 

크게 부각되고 있으며, 연자성소재의 박판화, 입자 및 자구의 미세화, 비저항의 증가 등이 자성 손실을 줄일 

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. 
급속응고법에 의해 제조되는 비정질 또는 나노결정립 연자성소재는 다른 연자성소재와 비교하여 박판화(두

께 0.025mm) 및 높은 비저항(125 μ⋅Ω⋅㎝) 등에 의해 와전류 손실을 최소함 함으로써 매우 적은 자성 손실을 

나타내며, 수백 kHz까지의 주파수 범위에서 우수한 자기적 특성을 유지한다. 이러한 우수한 자기적 특성을 이

용하여 개발된 비정질 자성코어는 태양광발전, 풍력발전, 하이브리드자동차, 전기자동차 등의 전력변환장치에 

인덕터 등으로 사용되어 적은 자성손실에 의해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. 또한 에너지의 효율

적 사용을 위하여 최근 확대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전류센서의 자성코어로 적

용되어 더욱 정밀하게 에너지의 사용 및 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


